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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시민뮤지움사진전『川崎市
かわさきし

市民
し み ん

ミュージアム
み ゅ ー じ あ む

写真展
しゃしんてん

』  

가와사키의 변천을  약 50 년에  걸처  촬영한 사진가 고이케오우 (小池
こ い け

 汪
おう

)씨의 

사진전 가와사키의 발자취 50 년「川崎
かわさき

のあゆみ５０年
５ ０ ね ん

」이 시민뮤지움에서 

개최됩니다 고이케씨(72 세 )는  고분  등의  사진도 촬영하는 등  사진작가로서 

60 년이상  가와사키에 살았으며 현재는  미야마에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의 역사와문화에 관한  촬영도  상당수  있으며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1955 년  봄부터 50 년간을 사진에 담은  약 10 만점중에서 엄선한 

약 170 점입니다 흑백사진으로서 디지털 카메라가 주류를  이루는  지금과는 

달리  인화지에 현상한 작품입니다  작품은 가와사키구에서 아사오구까지 

시내전역을 망라하고 있어  그중에는 수십년전의 시간이지난후의 같은  장소를 

촬영한 것도  있어  시간의 변화를 대비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전시는 

5 월 7 일까지이며 관람료는 일반 500 엔  학생 300 엔  65 세이상과 중학생이하는 

무료입니다 

매주일요일에는 고이케씨가 게스트로 참가하여 사진설명등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은 도큐도요꼬선 (東 急
とうきゅう

東横線
とうよこせん

) JR 남부선(JR南武線
なんぶせん

)무사시고스기역 (武
む

蔵
さし

小
こ

杉
すぎ

駅
えき

) 북쪽출구에서 버스로 10 분  개관시간은 9 시 30 분부터 오후 5 시  
입장접수시간은 오후  4 시 30 분까지입니다 상설전 가와사키의 미술 

가와사키를 그리다  가와사키에서 그리다 (川崎
かわさき

の 美術
びじゅつ

、 川崎
かわさき

を 描く
え が く

・ 川崎
かわさき

で

描く
え が く

)등도 관람할수 있습니다   ℡ ０４４－７５４－４５０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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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노 소이지로를 영화화  『浅野
あ さ の

総一郎
そういちろう

の映画化
え い が か

』 

게힝공업단지의 아버지로 불리는 세멘트업계에서 성공한  실업가 아사노  

소이지로의  영화가  제작을  위해  3 월에  크랭크인합니다  제작은  사이와이구  

영화회사  사자나미（さざ波
なみ

）가  자주제작하며  제목은  「 9 전 10 기의  사나이  

아사노  소이지로（ 九 転
きゅうてん

十起
じゅっき

の 男
おとこ

 浅野
あ さ の

総一郎
そういちろう

）」입니다  아사노의  위인전을  

출판한  미야마에구  거주의  작가  닛타쥰꼬（ 新田
に っ た

純子
じゅんこ

）씨가  

이찌가와토오루（ 市川
いちかわ

 徹）감독에게  영화화를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찌가와  감독은  우연히  아사노소이지로씨가  창립한  



아사노학원의  졸업생이며  그는  원작을  읽고  그  매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영화제작을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영화는  아사노씨가  1848 년  노도반도의  

야부타무라  현재의  히미시 (市 )인  의사집안에서  태어나  15 세에  사업을  

시작하지만  계속하여  실패하여  빚을지고  24 세에  상경하여  석탄과  

리사이클업을  거쳐  관영의  후카가와  세멘트공업의  하청에  분투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제작비는  4 천만엔  입니다  아사노씨는  관영의  후카가와세멘트  

후일  아사노세멘트  현재의  태평양시멘트의  하청을  얻어  아사노조선소  후일의  

일본강관  현재의  JEF 스틸을  창립하는등  실업가로서  성공하여  공업도시  

가와사키의  발전의  일익을  담당한  한사람으로서  1930 년  별세하셨습니다  

촬영에는  가와사키시와  아사노씨의  출신지  토야마현  히미시（ 富山県
とやまけん

氷見市
ひ み し

）의  협력으로  5 월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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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오픈하는  시민문화시설『市民し み ん文化ぶ ん か施設し せ つのオープンお ー ぷ ん

』  

9 월에  JR 가와사키역  서쪽출구에  완성하는  대규모상업시설  

라조나가와사키프라자（ ラゾーナ
ら ぞ ー な

川崎
かわさき

プラザ
ぷ ら ざ

）의  5 층에  경음악과  연극등을  
행하는  시민문화시설이  오픈합니다  600 평방미터의  넓이에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객석 200 석  소홀  과  회의실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소홀의  특성을  

살려  재즈와  경음악  연극  연기  댄스등의  쟝르를  불문하고  프로에서  

아마추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출연자가  이용할수  있는  시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시시민문화실은  앞으로의  젊은이의  등용문과  같은  장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설의  관리운영은  가와사키시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재단은 NPO 법인  시민문화재단파트너십과  협력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기획  

실시합니다  9 월의  오픈에는  기념식전을  하여  10 월에는  오픈기념사업월간으로  

하고  1 월부터는  일반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용의  신청및  문의는  가와사키시문화재단  ０４４－２２１－８１０７  

접수시간은  토일축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5 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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